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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령층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판매채널의 역할

 박정희 선임연구원

요약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지속

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계약건수는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고령층의 낮은 금

융이해력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향후 보험

시장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고령층의 보험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중

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경우 고령층에 차별화된 보험모집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고령층의 보험상품

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음.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전략과 감독당국

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고령층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층의 보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음.1)

 2012년 65세 인구 비중은 11.8%로 589만 명이나 2020년 15.7%인 808만 명, 2030년 24.3%인 

1,26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표 1> 참조).

 최근 3년간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약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12년 생명보험 전체 계약건수는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전년대비 12.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입연령이 75세로 확대된 보험상품도 출시되는 등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도 늘어나고 있음.2)

1)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표.

2)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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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구조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1980 1990 2000 2012 2020 2030 2040 2050 2060

인구
추계
(비중)

0~14
12,951 10,974 9,911 7,559 6,788 6,575 5,718 4,783 4,473

34.0 25.6 21.1 15.1 13.2 12.6 11.2 9.9 10.2

15~64
23,717 29,701 33,702 36,556 36,563 32,893 28,873 25,347 21,865

62.2 69.3 71.7 73.1 71.1 63.1 56.5 52.7 49.7

65세+
1,456 2,195 3,395 5,890 8,084 12,691 16,501 17,991 17,622

3.8 5.1 7.2 11.8 15.7 24.3 32.3 37.4 40.1

인구추계
38,124 42,870 47,008 50,005 51,435 52,159 51,092 48,121 43,9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부문별지표. 

<표 2> 60세 이상 남녀 가입비중 및 성장률

(단위: 천건, %)

구분 사망
재해
사망

질병 및 
재해입원

재해
입원

암입원 암진단 기타 60세+ 소계 생보 합계

2010 2,236 1,302 1,025 1,432 1,077 1,440 2,121 10,633 198,062
2011 2,476 1,416 1,142 1,503 1,233 1,628 2,370 11,768 195,539
2012 2,824 1,555 1,305 1,572 1,395 1,905 2,659 13,214 193,209
성장률 14.1 9.8 14.3 4.6 13.1 17.0 12.2 12.3 -1.2

  주: 기타는 암사망, 질병입원, 암수술, 질병 및 재해수술 계약건수임.

자료: 보험개발원(2014. 2), FY2013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고령층의 보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

용할 때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60대 이상 계층의 63.6%가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음.3)

 금융위가 전국 16개 시·도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97명(26.6%)이 ‘있

다’고 응답함.

   - 불합리한 관행의 유형(중복응답)으로는 상품설명 불충분(40.6%), 약관내용 어려움(34.5%), 각

종 수수료 설명 불충분(29.2%), 부담스러운 상품 설명(27.1%), 과장 광고(16.4%) 등이 있음.

   -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한 금융상품(중복응답)은 보험상품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카드

(32.1%), 자유예금(17.1%), 적금담보대출(6.5%), 펀드(3.9%) 순으로 나타남.

3) 보험연구원 ‘2014 소비자설문조사’ 최종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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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금융서비스나 상품의 불합리한 관행 비중

(단위: %)

구분
신용
카드

자유
예금

건강
보험

실손
보험

종신
보험

적금
담보대출

자동차
보험

연금
보험

펀드

비중 32.1 17.1 16.9 10.3 8.8 6.5 5.3 5.1 3.9

 향후 보험시장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고령층의 보험에 대한 만족도

와 신뢰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경우 고령층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령층4)의 보험모집 가이드라인(No.14-005)’을 마련함.

   - 최근 일본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이해나 판단력에 따라 쉬운 말로 보

험상품을 반복 설명하거나 고객의향을 정확히 파악 후 확인 등을 통해 계층별 차별화된 보험모

집 지침을 실시한다고 밝힘.5)

 일본 보험회사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해 고령자 본인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고 섬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친족 등의 동석: 고령자 본인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고령자가 아닌 성년자에 한해 친족 등이 동석

   - 복수 보험모집인의 보험 모집: 2명 이상의 보험모집인이 방문 등으로 설명

   - 보험계약 체결 후 상품 내용: 보험모집 채널에 관계없이 계약 체결 후 해당 고령자에게 보험모

집인 이외의 담당자가 전화 등으로 본인 의향에 맞는 상품 내용임을 재확인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전략과 감독당국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험모집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채

널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만을 가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비율을 줄이는 데 한계점이 있음.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모집인에 대

해 처벌을 강화하고 모집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고령자의 특성에 맞게 일본과 같은 친족 등의 동석이나 보험 모집 시 다수의 대면 기회 

등을 모집지침으로 대면 기회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 가입 이후에도 소비자의 플랜과 다른 부분은 즉각적인 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 

4) 일본의 고령자 정의는 보험소비자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70세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70세 미만의 고객이라도 
필요시 본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적용함.

5)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2013년 5월 생명보험회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고령자 응대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관련 상세 자료
는 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여름호에 게재된 장동식,｢생명보험회사의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을 참조.

포
커
스


	고령층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과판매채널의 역할

